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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research how the main factors for the export of SMEs affect SME’s Export possibility in structural method. 62 SMEs in Busan Region were participated in this study.

          For the empirical analysi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path analysis were used with Spss18 and Amos 5v to figure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factors and SME’s Export possibility(SEP). The main factors as variances are “Manpower Needs(MN)”, “Technology Innovation Needs(TIN)”, “Education Needs for Export(ENE)” and “Intention of Decision-Maker(IDM)”.

          The result indicated that ENE and TIN with IDM could structurally affect SEP through path analysis and implies that the main factors have to be considered with the intention of decision-maker as CEO for the successful export of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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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에 있어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기업의 국제화와 수출성과에 대한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된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 해외 시장 진출 이론과 더불어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이를 테면, 해외수출 교육에 대한 중요성(Simpson, Tuck & Bellamy, 2004), 기업가 정신에 대한 연구(Zhou, Wu & Luo, 2007; McDougall, Oviatt & Shrader, 2003), 교육의 중요성 기업경영과 마케팅의 중요성(Gummesson, 1991), 해외 현지화(Eriksson et al., 1997) 및 적응화(Zou et al., 1997)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특히 국내의 특성을 고려한 많은 연구 중에서 해외 진출을 통한 국제화가 기업 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가장 최근 연구로는 Ha, Choong-Lyong et al(2016)의 연구에서 다뤄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대한 주요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해외수출을 통한 기업 성과에 있어서 중견기업이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달리 중견기업은 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전담직원, 기술혁신, 해외수출 교육 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지원도 중소기업과는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기업의 국제화는 기업 성과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FTA 발효 등을 통해 더욱 더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논함에 있어서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수출 성과는 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탁월하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때문에 전반적인 국가적 차원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Lee, Hong-Kyun & Nam, Kyung-Doo, 2014). 

      Lim, Yong-Suk(2016)에 따르면,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 중에 제조업의 경우,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자신만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통해 해외 직접수출도 가능한 입지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부산 지역 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수출성과의 창출에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는 요인으로 기업가 정신, 시장지향성, 기술혁신, 전담인력, 수출관련 교육 등을 언급하였다. 

      언급된 주요 요인들 중에서 기업 수출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구체적인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시장지향성을 보고 있다(Lee, Hong-Kyun & Nam, Kyung-Doo, 2014). 기업가정신과 시장지향성을 언급하는 기존 연구는 대부분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Murray, Gao, & Kotabe, 2011), 이외 전담인력에 대한 연구(Shin, Sung-Ho, 2014; Lim, Woon-Taek, 2006)와 해외수출 교육에 대한연구(Autio et al., 2001)들도 대부분 그 한계점이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해외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적 요인들을 선별하고, 이들이 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각 요인들의 영향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요인들 간의 관계 설정을 통해서 기업의 해외수출 성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해외수출 성과를 이루는 결정적 요인에 대한 근거는 Ha, Choong-Lyong et al.(2016)의 연구와 Lim, Yong-Suk(2016)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즉, 주요 결정적인 요인으로 해외수출을 위한 “전담직원”, “기술혁신”, “해외수출 관련 교육”,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의 의지”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요인들을 설문조사하고, 각 요인들이 해외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인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활용하여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해외수출 성과에 더욱 더 강한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연구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내수지향적인 중소기업과 달리 해외수출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기존의 사업 운영 프로세스에서부터 소소한 것까지 큰 차이를 둔다. 그만큼 기존의 시스템을 해외수출 지향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기업 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해외수출을 바라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은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해외마케팅부터 판로개척, 교육, 기술혁신, 전문인력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Lim, Yong-Suk, 2016). 해외수출을 위한 중소기업으로의 성공적인 탈바꿈을 위해서는 여러 주요 요인들이 존재한다.  

      기업의 해외수출은 기업 측면에서 다량의 자본이 들어가는 행위이며, 어느 정도 기업 내 해외수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법률 등에 걸쳐 경영환경이 상이한 해외시장은 높은 외국인 위험 부담 때문에 해외진출시도에 있어서 그만큼 실패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수출에 필요한 주요 요인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총 4가지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해외수출을 전담하는 전담직원에 대한 요인을 시작으로 기술혁신, 그리고 해외수출 교육,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에 있어서 기업대표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대표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 거론한다. 

      
        1. 전담직원
        독일 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함을 언급하였다(Lim, Woon-Taek, 2006). 그러나 Lee, Hong-Kyun & Nam, Kyung-Doo(2014)의 지적처럼 국내에 수 없이 많은 중소기업들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전담직원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선 재정적 문제를 들 수 있으며,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Ha, Choong-Lyong et al.(2016)의 연구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으로 주로 중소기업의 해외수출은 기업 대표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알 수 있다. 반면, 중견 기업의 경우, 전담직원을 두어 지속적인 해외수출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즉, 해외수출에 있어서 전담직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해외수출 성과를 바랄 경우, 안정화 된 전담직원 고용에 대한 대내외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2. 기술혁신 
        해외수출과 기술혁신은 매우 강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 꼭 해외수출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다는 것은 기업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장한다 하겠다. 

        Basile(2001)은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보다 높은 수출 가능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수출과 연구개발비 증가가 수출에 영향을 주며, 기술혁신의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자본재구입비, 사전제품개발비 등이 수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기술혁신에 대한 혁신성의 핵심지표인 R&D 지출이 국제적으로 경쟁할 때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Han, Sang-Seol & Yim, Duk-Soon, 2013),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통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해외진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Choi, Baek-Yul, 2001)는 연구를 지켜볼 수 있다.

      

      
        3. 해외수출 교육
        치열한 경쟁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판로 개척도 매우 어렵겠지만, 해외시장 진출을 고려할 경우, 국내와 달리 미지의 정보에 대해서 무방비인 상태를 초래할 만큼 위험요소가 많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출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외수출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며, 기존의 방식과 차이가 나는 업무 프로세스가 따른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을 통해서 어려운 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수출 관련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기 전에 우선, 교육이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Sim, Sun-Hee et al.(2011)은 교육은 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였다.

        해외수출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는 Autio et al.(2001)의 주장을 살필 수 있다. 그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지식 습득은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식습득을 통해 효과적인 국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즉, 지식습득을 위해서는 기업이 원하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시장을 염두 한 학습이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략 실행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한 선행연구도 살펴볼 수 있다(Matsuno et al., 2002; Slater & Narvr, 1995). 마지막으로 수출지원제도 활용이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에 높게 나타난다(Reid, 1984). 이는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이해가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Farrell et al.(2008)은 학습지향성이 기업성과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는데, 학습에 대한 행위를 교육으로 본다면 교육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

      

      
        4. 의사결정자 기업대표 
        Ha, Choong-Lyong et al.(2016)의 연구를 통해서 극명하게 알 수 있었던 차이 중 하나가 중견 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간에 해외수출 성과 실현에 있어서 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인 기업대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기업대표 1인을 중심으로 조직을 이끌기 때문에 기업대표의 스타일, 목표, 태도가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친다(Sandberg & Hofer, 1988). 또한 기업가의 경험 및 지식 습득에 대한 정도에 따라 국제시장 지향적 기업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로 작용함을 연구를 통해 살필 수 있다(Matsuno et al., 2002; Slater & Narvr, 1995).

        중소기업의 기업대표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다. 기업대표의 배경, 경력,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다룬 연구(Hitt & Tyler, 1991)가 있으며, 기업대표의 역량 특성이 기업 성과에 정의 효과를 미친다는 선행연구(Wally & Baum,1994)도 살필 수 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국제화에 있어서 기업대표의 경험이 중요하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  

        Jeong, In-Sik & Kim, Eun-Mi(2013)는 기업가의 정신이 기업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다시 말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경영활동의 몰입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기업 대표의 역량이 해외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부산 지역에 약 96% 이상 분포해 있는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자사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을 설문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이메일 서신과 직접 방문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집기간은 2014년 2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였다. 이메일 서신을 통해 수령된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 충실도가 낮아 분석에 반영된 기업 수가 적었으며, 주로 직접 방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02개 기업 접촉 중에서 설문에 참가한 기업은 71개 기업이며, 이중 9개 기업의 설문조사가 부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총 62개 기업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들 중 현재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과 2년 안에 해외수출을 하려는 기업이 36개이며, 이외 현재까지 내수지향적 기업을 포함하여 해외수출에 관심은 있지만 당분간 내수시장에 초점을 맞춰 기업을 운영하려는 중소기업이 26개로 분류되었다. 

      

      
        2. 조사도구
        설문조사로 얻어진 값은 7점 척도를 활용하여 값을 얻었으며, 전담인력 유무에 관한 값만 전담인력이 있을 경우 7점, 없을 경우 1점을 부여했다. 그리고 각 설문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평균한 값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해외수출 가능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먼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기업의 총매출액 중에서 10%이상 수출을 하면 7점을 부여하고, 5% 이상 기업의 경우 6점, 간헐적으로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5년, 2년 이내 수출할 기업 4점, 5년 이내 수출할 기업은 3점, 수출할 의사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류하는 기업은 2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수지향적 기업은 1점을 부여하였다. 

        
[전담직원의 필요성]
· 해외전담직원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수출을 위해서 무역관련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출을 위해서 현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출을 위해서 기업 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혁신의 필요성]
·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 해외수출과 관련한 기술혁신을 위해서 산학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수출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 해외수출을 위해서 교육관련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십니까?
· 해외수출을 위해서 경영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수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수출을 위한 FTA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수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수출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 해외수출 교육을 위해 외부교육에 참가를 자주 하십니까?
· 해외수출을 위해서 타 기업의 CEO간의 유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향후, 다른 수출지역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 향후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해외수출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해외수출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입니까?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해외수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환경 요인들이 중소기업의 수출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변인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해외수출 가능 여부에 유의미한 값을 가지는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요인들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해외수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SPSS 18v를 활용하여 다변인회귀분석을 하였고, 경로분석을 위해서 AMOS 5.0v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개 방향으로 제시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 지정한 해외수출 환경 요인으로 중소기업 내의 전담직원 필요 여부와 기술혁신 필요, 해외수출교육 필요, 그리고 의사결정권자자의 의지가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가능성에대해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해외수출 환경 요인이 해외수출 가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다변인 회귀분석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수출 가능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을 선별하여 해외 수출 가능여부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환경과 해외수출 가능성
        수출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각 설문조사 답변에 대한 집단별 평균분석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statistics
          
          

        

        
          
            
              	Variables
              	Mean
              	S.D
              	N
            

          
          
            	SEP(SME’s Export Possibility)
            	3.85
            	0.89
            	62
          

          
            	MN(Manpower Needs)
            	2.00
            	1.50
            	62
          

          
            	TIN(Technology Innovation Needs)
            	3.55
            	1.82
            	62
          

          
            	ENE(Education Needs for Export)
            	3.46
            	2.07
            	62
          

          
            	IDM(Intention of Decision-Maker)
            	3.29
            	2.11
            	62
          

        

        

        
          <Table 2>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s
              	B
              	t
              	Sig.
              	df
              	F
              	R2
            

          
          
            	MN(Manpower Needs)
            	.069
            	1.500
            	.139
            	4, 57
            	312.568
            	.958
          

          
            	TIN(Technology Innovation Needs)
            	.278
            	2.700
            	.009
          

          
            	ENE(Education Needs for Export)
            	.275
            	2.270
            	.027
          

          
            	IDM(Intention of Decision-Maker)
            	.386
            	2.869
            	.006
          

        

        
          
            *p<.05, Dependent variable: SEP(SME’s Export Possibility)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례 수는 62개 중소기업이고, 전담직원 필요(MN)에 관한 평균은 2.00으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혁신 필요(TIN)와 해외수출 교육 필요(ENE), 의사결정자의 의지(IDM)에 있어서 보통인 수준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수출가능여부(SEP)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에 대한 평균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중소기업들 중 수출 지향적인 기업이 다소 적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변인 회귀분석 결과에서 지켜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MN>를 제외하고, <TIN>과 <ENE> 그리고 <IDM>이 <SEP>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312.57, df=4,57, p<.05). 유의 값을 가지지 않는 <MN>를 제외하고 개별 변인들의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TIN>가 높으면, <SEP>에 정(+)의 영향을 미침(t=2.700, p<.05). 
· <ENE>가 높으면, <SEP>에 정(+)의 영향을 미침(t=2.270, p<.05). 
· <IDM>가 높으면, <SEP>에 정(+)의 영향을 미침(t=2.869, p<.05). 

        다음으로 각 변인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베타 값을 통해 지켜볼 수 있는데, <TIN>, <ENE> 그리고 <IDM>를 비교해 볼 때, <IDM>(베타=.386)가 다소 높게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즉 해외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을 비롯하여 내수지향적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의 내재 환경으로 본 요인들을 통해서 어떤 요인이 기업의 해외수출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IDM>이 본 연구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짐작 가능케 한다. 앞서 언급한 중소기업의 1인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출에 대한 절대적인 가능성 여부는 의사결정권자인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2. 경로분석을 통해 본 해외수출 가능성
        앞선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인 <IDM>이 중소기업의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하지만 단순히 <IDM>만으로 해외수출 가능 여부 <SEP>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적어도 해외 수출을 위한 제품 생산 및 해외 수출 시스템 이해가 전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해외수출 가능 여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변인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각 변인들이 기업의 해외수출 가능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해외수출 가능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알려진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앞서 살펴본 변인들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영향 분석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인들과 연계되어 <IDM>이 해외 수출에 있어서 더 강하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변인들이 해외수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물론,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경로분석에서 다루는 효과계수를 활용하여 좀 더 명확한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앞선 결과에서 유의 값을 가지지 않았던 전담인력에 대한 변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변인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한다. 결과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인 <IDM>을 내부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경로분석을 구축하였다.

        우선 경로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기 전에 모형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모형의 적합도에 관한 내용은 다음 <Table 3>과 같으며, 이는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와 그 적합도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Table 3> 
				
          

          
            Validation of model
          
          

        

        
          
            
              	
              	RMSEA
              	NNFI(TLI)
              	GFI
              	CFI
            

          
          
            	Research Model
            	.879
            	1.000
            	1.000
            	1.000
          

          
            	Acceptance Criteria
            	.05 or less
            	.9 or more
            	.9 or more
            	.9 or more
          

        

        

        RMSEA는 .879로 수용할 수 있는 기준 값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그러나 GFI=1.000, TLI=1.000, 그리고 CFI=1.000으로 다소 높은 적합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변인 회귀방정식 1)
YIDM=0.374XTIN + 0.617XENE다변인 회귀방정식 2)
YSEP=0.333XTIN+0.218XENE+0.444XIDM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TIN>과 <ENE>가 <IDM>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혁신 필요가 높게 인식될수록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베타=.374). 해외수출교육 필요의 경우, 해외수출 교육 필요가 높게 인식될수록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베타=.617). 그리고 기술혁신 필요와 해외수출 교육 필요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를 비교해 보면, 두 변인 모두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해외수출 교육 필요가 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Path analysis model & effect coefficient
          
          

          

        

        기술혁신 필요와 해외수출 교육 필요,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해외수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기술혁신의 필요성 정도가 높을수록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타=.333). 해외수출 교육의 필요성이 높을수록 이 또한 해외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베타=.218).

        연구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TIN> → <IDM>의 경로계수는 0.374, <ENE> → <IDM>의 경로계수는 0.617, <IDM> → <ENE>의 경로계수는 0.440, <TIN> → <SEP>의 경로계수는 0.333, 그리고 <ENE> → <SEP>의 경로계수는 0.218을 나타낸다. 

        그리고 효과계수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TIN>과 <ENE>, <IDM>이 <SEP>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ENE>가 <SEP>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효과계수=0.498), 다음으로 <TIN>이 영향을 주고 있다(효과계수=0.489). <IDM>의사결정권자의 의지에 대한 영향력은 세 변인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효과계수=0.440).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권자의 중요성을 염두 한 본 분석 결과를 고려해 볼 때, <TIN>이나 <ENE>가 의사결정권자의 의지인 <IDM>과 함께 작용하여 해외수출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해외수출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함께 반영되어야 해외수출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반면, 의사결정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거나 미약할 경우, 기술혁신 및 해외수출 교육만으로 해외수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해외수출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포함시킬 때보다는 수출성과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우, 의사결정권자인 기업대표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성공적인 해외 수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Ⅴ. 결 론
      해외수출은 기존의 내수시장과 달리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요구된다. 특히 21세기를 살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해외수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까지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글로벌화 된 시장 형성과 국내의 경제 침체로부터의 해결책이 바로 해외시장이기 때문이다. 직접 수출이 아니더라도 간접수출을 통해서 내수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지켜보면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할 수 있다. 더욱이 재정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수출은 더 많은 위험을 낳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즉 적어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중소기업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수출을 고려하는 중소기업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기회비용을 줄 일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담직원의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에게는 그 다시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의사결정권자가 주로 해외수출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고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점을 보더라도 대규모 수출이 아니라면, 의사결정권자인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주가 되어 해외수출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사결정권자의 해외수출에 대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을 위한 선행적 학습과 같은 교육이 기반 될 필요성을 보여준다. 기술혁신과 해외수출 관련 교육을 통해서 해외수출에 따른 시행착오를 다소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해외수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Ha, Choong-Lyong et al. 과 Lim, Yong-Suk(2016)의 연구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하였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내 중소기업에 국한하여 연구하였다는 점과 좀 더 구체적인 요인을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기업들이 소재하고 있는 입지나 환경도 어느 정도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타 지역 중심의 연구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경기도 지역의 하이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면 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인과 관리자들의 학력 및 경력, 그리고 피교육자의 의지 등과 같은 요인들도 해외수출 교육의 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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